대천사 갈망하는 구원 에녹

메뚜기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230CM 신장과 메뚜기의 날개와 스카프에서 컨셉을 따온 3쌍의 촉수
상아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의복을 가진 초월 짐승이자 엘림들을 깨우치고 이끄는 오르페노크들의 왕
그러나 그 실세는 헤브라이의 평범한 남자였다


유사 B애니멀화
에녹은 쌍둥이동생 이시야와 함깨 메타트론과 산달폰의 가호를 받아 천사와 비슷한 생명체로 변했고 이때부터 신앙심을 품은 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신에게 봉인 육체가 현계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후 완벽한 육체를 되찾기 위해 영혼상태로 당시 하루오에게 빙의하여 그와 기억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아카츠키호 사건 당시의 파장으로 후대천사들의 힘이 강해져 인간의 오르페노크화역시 증가하게 된다.











사도왕의 영의: 히브리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키는 갑주 생전에 에녹이 입은 예복을 본따서 만든 영의이다
완전태상태에서만 생성되며 빛의 마력으로 형성되어 그의 위력을 증가시킨다.


구원은 끈임없으리: 에녹은 자질이 있거나 자신 또는 신을 신봉하는 자들을 신뢰하며 오르페노크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믿은 채 영생또는 완전한 힘을 내려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 으로서 구원받을 뿐이다
실제로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의 진리 및 오르페노크의 힘을 남용하는 현대인류 대부분에게 실망해 있었다.

구원의 가호: 오르페노크의 가호의 원형이 된 세포이자 물질 동시에 에녹의 능력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bookmark: _GoBack]접촉한 대상은 재화하며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르페노크의 경우는 일정확률로 죽지 않은 채 완벽하게 각성을 완료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소체가 된 인간이 아닌 처음으로 오르페노크화된 첫번째 인간의 인격만이 남게 된다.

무한한 힘의 재화: 인간을 단 한번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공명의 마황력






완전태: 숙주인 하루오를 완전히 흡수하여 커진 본래의 형태
키가 290cm로 증가하며 채색이 밝아졌다
신체부분도 좀더 곤충의 형태가 두드러져 본래 성인으로서 에녹의 모습을 되찾았다.










에녹서: 보통은 에녹이 천사들이나 타천사의 종류에 대해 적은 성경외경 및 신학 최고의 걸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제왕의 벨트 시스템의 기초가 된 마력 저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숨기기위해 후대 예언자들이 에녹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다 천사와 타천사종류의 기록을 덧씌운것

